                                         복음에 부름 받은 사람들
     그동안 아요래 인들의 여러 집회를 보면서 늘 그들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열망과 또한 어디든지 가 전하고자 하는 열심을 보았습니다. 하오나 그들의 소망을 이루기에는 그들 스스로가 계획과 팀웍과 실행을 함에 있어서 힘이 부족함을 보고 늘 안타까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있어서 가르침의 부족함과 시간을 내어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경제적인 여려움 등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들과 늘 함께 하면서 저에게 안겨져 왔던 꿈은 복음전파에 대한 꿈과 열망이 있는 아요래 형제들로 하여금 팀을 이루어 복음 전도자로써 헌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볼리비아에 있는 아요래 마을들은 이십오개 정도로써 거리상 서로 가까운 이웃이 되기도 하지만 먼 곳은 산과 밀림을 지나 오백 킬로미터나 멀리 떨어진 여행에 이틀씩이나 걸리기도 하는 먼 거리입니다. 멀리 떨어진 대부분의 마을들에 교회가 없는 곳이 많고 있어도 정기적인 예배모임이 없거나 약한 상태인데 모두 다 제대로 갖추어진 지도자의 부족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꿈대로 복음전도 팀이 구성 된다면  그러한 아무리 먼 곳이라도 찾아 가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을까 그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요래 형제들 가운데 지난 오랜 세월동안 저의 복음사역에 많은 시간을 같이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두형제가 늘 마음에 있었는데 지난 8월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음전도단 구성에 대한 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기쁘게 받아 드리는 가운데 적은 인원이지만 저와 함께 전도단 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안띨료”와 “마리엘라”부부 그리고 “아르뚜로”와 “다라”부부 입니다. 모두 다 아요래 교회에서 오랜 동안 많은 활동을 한 지도자들 입니다. 저는 그들을 “아요래 복음 전도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팀을 구성한 첫주에 그들은 이미 저와 함께 성경공부에 들어 갔고 이러한 매주의 훈련을 통해 앞으로 그들이 교회의 형제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 말씀의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제가 그들과 함께 하든지 안 하든지 정기적으로 아요래 마을들을 방문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현재로써 그들의 사역활동과 그들 가정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의 연약한 여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난주 전도단의 두 부부가 파라과이에 복음전도를 위해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파라과이의 아요래 인들로부터 복음전도에 따른 방문 요청이 있었는데 이번에 팀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그들의 염원이었던 파라과이의 아요래 마을들을 방문하면서 거기의 형제들을 말씀과 함께 격려하고자 합니다. 이미 그들이 그 곳 마을 방문 중에 있는데 그들 또한 이 기회를 통해 그들 사역에 대한 확신과 격려가 있기를 소원 합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가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막1:36-39)
지난 날 선교사들이 밀림의 아요래 인들을 위해서 선교를 시작했을 때 복음에 대한 그들의 요청과 부름이 없어도 그들을 찾아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생명을 던져가며, 또한 어떤 이들은 평생을 드려가며 그 나름대로의 복음을 위해 온 정성과 헌신을 다 했습니다. 지금도 아요래 인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지만 어떤 곳은 이미 주님을 아는 가운데 말씀을 열망하면서 우리들에게 방문의 끝 없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 본문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는 제자들의 말에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요청이 있는 곳이면 아니면 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우리의 그곳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고 이러한 복음전파의 부름에 힘있는 깊은 동역을 허락하신 동역자님과 교회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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